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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에 내한 어머니의 인식 및 양육스트레스가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에 미치는 영향: 

함께 사용여부의 매개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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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본 연구는 36개월 미만의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스마트기기에 대한 인식, 양육스트레스, 스마트기 

기 함께 시용여부 및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스마트기기에 대한 인식 및 양육스트레스가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과 스마트기기 함께 서용여부를 통해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및 대 전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 18곳에 다니고 있는 36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262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료 

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은 스마트기기 함께 

사용여부를 매개로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스마트기기 서용이 영유아 

의 발달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인식하는 어머니일수록 스마트기기를 자녀 혼자 서용·하게 하며, 이는 영유 

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스마트기기 서용이 저 연령화 되고 있는 오 

늘날,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 예방을 위한 부모의 역할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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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오늘날 영유아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의 스마트기기로 둘러싸인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댜 육아정책연구소(2013)에 의하 

면, 2011년 이후에 태어난 아동은 평균 0.84세 

에 스마트폰을 최초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 

났댜 이는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태어난 

아동의 스마트폰 최초 사용 시기가 2.86세인 

것과 비교하여 매우 빵라진 결과로, 오늘날 

영아들이 집집 더 이른 시기에 스마트기기에 

노출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미디어 

노출 시기가 저 연령화 되는 현상은 비단 우 

리나라뿐만 아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 

으며, 이에 대한 우려의 시각 또한 크다. 미국 

소아과학회(American Academy of Pediatncs; 

AAP, 1999)는 아동의 미디어 사용이 야기하 

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언급하며 만 2세 

미만의 영아는 텔래비전 등의 미디어 노출음 

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2011년에 

이를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만 2세 이하 영아 

의 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였디"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AAP, 2011). 또한 최근 

세계보건기구(Warid Health Organization; WHO, 

2019)는 만 2세 미만 영아는 스크린기기 화면 

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만 2~4세 영유아도 

스마트기기 사용시간음 한 시간 미만으로 제 

한해야 한다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스 

마트기기 관련 선행연구들 역시 영유아기의 

미디어 사용이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보고하였다 Tomopoulos와 동료들(2010)은 

생후 6개월 시기의 미디어 노출 시간은 14개 

월의 낮은 인지발달 및 언어발달과 관련 있음 

음 밝혔으며, Anderson과 Subrahmanyam(2017)은 

2세 미만 시기의 TV 시청은 언어반달 및 실 

행기능 반달과 부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 

댜 또한 생후 18개월 시기의 TV 노출은 30개 

월 시기의 과잉행동 및 주의력 결핍과 정적 

관계가 있으며, 친사회적 행동과는 부적 관계 

가 있 었다(Cheng, Maeda, Yoichi, Yamagata, & 

Tomiwa, 2010). 현재까지 어린 영유아의 미디 

어 사용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는 텔래비전음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고러나 

스마트기기 사용의 저 연령화와 이른 시기 미 

디어 사용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보았음 때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사용 관련 연구의 필요 

성이 제기된다.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해 나타나 

는 부정적인 결과 중 대표적인 것으로 과몰입 

음 들 수 있댜 과몰입이란 일상생환의 여러 

영 역 에서 문제가 반생할 정도로 특정 행동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것을 의미하며(김승옥, 이 

경옥, 2007), 임상적 병리 상태를 진단하는 용 

어인 중독과 구별하기 위한 용어이다(한국게 

임산업개방원, 2004). 관련 선행연구(권미경, 

박현숙, 유주희, 한경옥, 2016; 남경희, 2018)는 

아동이 스마트기기를 과다하게 사용하거나 스 

마트기기에 의존하는 행동음 보이는 것은 병 

리적인 개념인 중독보다는 과다 사용 및 과다 

의존적인 행동을 의미하논 과물입의 개넘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보았다. 다양한 

유형의 미디어 가운데, 특히 스마트기기는 사 

용자가 더 쉽게 과몰입 하는 특성이 있다. 스 

마트기기는 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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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어린 영유아를 

포함한 누구든지 쉽게 시용힐_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기기는 퓨대전화, 컴퓨터, 무선 

센서 네트워크 등 다양한 미디어가 병합된 형 

태의 매체로서(Vasseur & Dunkels, 2010), 시용­

자로 하여금 다양한 환동음 수행할 수 있게 

한댜 이러한 스마트기기의 매체특성은 사용 

자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과다 사용이라는 부 

정적인 결과를 야기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성인을 대상으로 스마트기기의 중독 증상음 

연구한 선행연구(황경해, 유양숙, 조옥희, 2012) 

는 스마트기기 중독은 인터넷 중독, 퓨대전화 

중독, 게임 중독이 부합적으로 나타난 형태로 

보기도 하였댜 스마트기기의 중독 위협은 영 

유아에게도 적용이 되다. 영유아는 텔래비전 

에 수동적으로 노출되는 것에 반해, 스마트기 

기는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 보다 적극적으로 

시용한댜 또한 영유아는 자기조절과 도덕적 

판단 능력이 총분히 반달하지 못하였음 뿐 아 

니라 스마트기기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적절 

한 대응 능력이 부족하므로, 청소년이나 성인 

보다 더 쉽게 스마트기기에 과몰입 될 수 있 

으며 부정적 영향도 더욱 클 수 있디召]효정, 

이희선, 2015). 이와 같은 집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36개월 미만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 

몰입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자한댜 

영유아의 스마드기기 사용에 영향을 미치논 

주된 환경적 요인은 부모이다. 영유아는 개인 

스마트기기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며 

대부분이 부모에 의해 스마트기기를 경험하고 

사용하게 된다 처음 스마트폰을 접하게 해준 

사람은 대부분 부모이며(유은정, 2014),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을 결정하는 사람은 부모가 

93.5%라는 연구결과(김민석, 문혁준, 2015)가 

이를 뒷받침한다. 영유아에게 있어 부모는 가 

장 밀접하고 지속적인 관계일 뿐만 아니라 이 

들의 스마트기기 사용에 부모가 직접적인 영 

향을 준다는 집을 고려해 보았음 때, 영유아 

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을 파악하기 위해 부모 

관련 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 관련 

요인으로 어머니의 인지적 요인과 심리적 요 

인에 초집을 맞추어 보고자 한다. 

인지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모든 상황을 

해석할 때 특정한 인지적 틀에 맞추어 해석하 

고 이에 기반하여 행동한디-(Beck, Blackwell, & 

Clair Jr, 1985). 이 에 근거 해 보았음 때 , 스마트 

기기에 대해 부모가 가지는 인지적 틀인 스마 

트기기에 대한 인식은 자신 뿐 아니라 자녀의 

스마트기기 사용 양상음 결정할 수 있는 중요 

한 변인으로 볼 수 있다. 스마트기기에 대한 

부모의 인식음 살펴본 고서린(2014)은 부모가 

스마트기기에 대해 혼재된 인식음 가지고 있 

다고 보았댜 부모는 자녀 의 스마트폰 사용이 

교육적으로 효과적이며 손위형제나 또래와의 

교류가 환반해진다는 집을 들어 스마트기기가 

자녀 반달에 궁정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 인 

식하는 한편, 스마트폰의 중독성, 전자파, 시 

력저하 등을 우려하며 스마트기기를 부정적으 

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부모 인식의 

차이는 자녀의 스마트기기 사용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스마트기기를 포함한 

미디어 사용에 대한 부모의 인식은 가정 내 

미 디 어 환경 을 결정 하며 (Lauricella, Wartella, & 

Rideout, 2015), 특히 자녀가 미디어에 노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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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간음 예측한다(권오진, 2015; Cingel & 

Krcmar, 2013; Vandewater et al. 2007). 구체 적으 

로 Vandewater와 동료들(2007)은 미 디 어 에 대 한 

부모의 궁정적인 태도가 하루에 2시간 이상 

아동음 TV에 노출시킨다고 보고 하였으며, 

Lauricella와 동료들(2015)은 미디어에 대해 궁정 

적인 인식음 가진 부모의 자녀가 미디어를 부 

정적으로 인식하는 부모의 자녀에 비해 TV,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의 사용 시간이 긴 

것을 밝혔댜 또한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부모의 인식음 살펴본 권오진(2015)은 아동의 

스마트기기 사용이 언어반달에 궁정적인 영향 

음 줄 것이라고 인지하는 부모의 경우, 고 자 

녀가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횟수와 시간이 

많음을 보고 하였다. 이와 같은 관련 선행연 

구를 통해 TV, 스마트기기 등의 미디어에 대 

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 자녀의 실제 

미디어 사용 양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댜 고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는 미디어 

사용시간이나 사용횟수와 같은 양적인 측면에 

제한되어 있어 미디어 사용이 아동에게 미치 

는 부정적인 영향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 

트기기 사용이 아동 반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 영유아기 자녀 

의 스마트기기 과몰입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 

지 살펴보고자한다.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인 양육스드레스 또한 

아동의 스마트기기 사용에 영향을 줄 수 있댜 

영유아의 미디어 사용실태를 살펴본 Rideout과 

Hamel(2006)는 대부분의 부모가 자녀를 조용히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텔레비전을 시청하도록 

허락한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의 여러 선행연 

구들도 자녀가 일정시간 동안 집중해서 시간 

음 보내고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베 

이비시터'의 목적으로 미디어를 허용하며(권연 

정, 2014), 자녀가 미디어를 사용할 동안 부모 

는 집안일을 하거나 퓨식음 취하는 등의 시간 

으로 환용한다고 밝혔디召]민정, 최지영, 2008; 

이병호, 2012). 이러한 선행연구에 근거 해 보 

았음 때 높은 수준의 양육스트래스를 가진 

어머니일수록 힘든 육아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녀를 미디어에 노출 시킬 가능성이 높음 것 

이라 예측된다. 예를 들어, 자녀를 달래기 어 

려운 경우나 자녀와 상호작용하기 지친 경우 

에 자녀에게 미디어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은 어머니의 높은 

양육스트래스, 우울, 불안은 영아의 과도한 미 

디어 노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 

댜김동희, 2014; 류미향, 2014; Anand, Downs, 

Bauer, & Carroll, 2014; Bank et al., 2012). 김동 

희(2014)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래스와 자녀의 

스마트기기, 인터넷, TV의 총 사용시간이 유 

의한 정적 상관이 있음을 밝혔으며, 류미향 

(2014)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래스가 높음수록 

영아기 자녀가 스마트폰을 처음 사용하게 된 

시기가 빵랐고 일주일 평균 사용시간도 긴 것 

음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높은 양육스트래 

스는 아동에게 덜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애정 

으로 반응하지 않는 등의 부정적 양육태도로 

나타난디-(Spinelli, Poehlmann, & Bolt, 2013). 양 

육스트레스로 인해 야기되는 부정적 양육태도 

는 유아 및 청소년의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 

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김효정, 이희선, 2015; 백소진, 오홍석, 2017).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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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래스와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 간의 

관계를 예측해볼 수 있으나, 기존의 연구는 

학령전기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 

구가 대부분으로 더 어린 영유아를 대상으로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뿐만 아니라 어머 

니의 양육스트래스와 자녀의 스마트기기 과 

몰입 간의 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두 변인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매개변인 

음 함께 고려하여 파악해 본 연구는 매우 부 

족하댜 

한편, 많은 선행연구들이 스마트기기를 포 

함한 미디어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보고하 

지만(Anderson & Subrahmanyam, 2017; Cheng, 

et al., 2010; Tomopoulos et al., 2010), 일부 연 

구들은 반대의 결과를 보고하기도 한다. 

Marsh(2010)는 아동기의 미디어 사용이 놀이 

성과 창의성음 반달시킨다고 주장하였으며, 

Wright 등(2001)은 아동기의 텔래비전 시청이 

학교 준비도 및 어휘력과 궁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스마트기기가 아동에게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상반되는 선행연구들의 결과 

를 고려해보았음 때,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사 

용의 부정적 영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 

기 위해서 사용 맥락을 함께 고려해보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 미국소아과학회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AAP, 2018)는 

아동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 

시하며 아동이 혼자서 미디어를 이용해서논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자녀가 미디어를 

사용할 때 부모가 함께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 유대감 및 학습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언급하였다. 관련 

선행연구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것이 가족 간의 유대감을 증가시 

킨다고 보고하였으며(Padilla-Walke, Coyne, & 

Fraser, 2012), Strouse, Troseth, O'Doherty와 

Saylor(2018)는 아동이 성인과 미디어를 함께 

볼 때 학습능력이 증가함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들은 자녀가 미디어를 사용할 때 부모가 

함께 하는지 여부에 따라 아동에게 미치는 미 

디어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 

한댜 자녀가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때 부모가 

함께 하는지 여부를 살펴본 연구는 매우 미비 

하나, 영유아의 미디어 노출 중 스마트기기가 

차지하는 비중음 고려해볼 때 함께 사용여부 

가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함께 사용여부라는 실제적 인 행동은 어머니의 

인지적 요인 및 심리적 요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어머니의 인지적 요인 및 심리적 요인과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 간의 관계에서 

함께 사용여부가 매개 역할을 하는지 검증해 

보고자한댜 

이와 같은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 스마트기기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어머니의 양육스트래스 

및 함께 사용여부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 

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스마트기기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및 어머니의 양육스트래스가 

영유아의 스마드기기 과물입에 미치논 직접적 

영향과 스마트기기 함께 사용여부를 통해 미 

치는 간접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스마트기기에 대한 어머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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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인식 및 어머니의 양육스트래스는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가? 

연구문제 2. 스마트기기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및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함께 사용 

여부를 매개로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및 대전지역에 위치 

한 18곳의 어린이집에서 만 0-2세반에 재원중 

인 자녀를 둔 어머니 262명이다. 본 연구를 

위해 만 0-2세의 영아반이 있는 어린이집을 

임 의로 선정하여 유선상으로 해당 기관 원장 

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신명한 후 협조를 

구했다. 민간어린이집 8곳, 가정어린이집 4곳, 

직장어린이집 4곳, 국공립어린이집 2곳이 연 

구 찹여에 동의하였으며, 연구자들이 해당 기 

관음 직접 방문하여 신문지를 배부하였다. 연 

구자가 배부한 총 350부의 신문지 중 연구 찹 

여에 동의한 어머니가 응답한 281부의 신문지 

가 회수되었다. 이 중 스마트기기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 이 없다고 응답한 질문지 4부와 

응답이 불성실한 질문지 15부를 제외하고 총 

262부를 최종 자료로 사용하였다. 영유아 및 

영유아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은 표 l과 같다. 

2. 연구 도구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은 

권오진(2015)이 개발한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부모의 인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스마트기기 사용이 영유아기 발달 

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며 , 신체 발달 4문항, 정 

서 발달 3문항, 사회성 발달 3문항, 언어 발달 

2문항, 인지 반달 3문항으로 구분된다. 본 연 

구에서는 정서 반달 문항과 사회성 반달 문항 

음 합하여 사회 · 정서 반달 문항으로, 언어 

반달 문항과 인지 반달 문항을 합하여 언어 · 

인지 반달 문항으로 보았다. 각 하위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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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영유아 및 영유아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N = 262 

변인 구분 빈도(백분율) 

남아 142(54.20%) 
영유아성별 

여아 120(45.80%) 

12개월 미만 2(0.76%) 

12개월 ~18개월 미만 10(3.82%) 

영유아월령 18개월 ~ 24개월 미만 47(17.94%) 

24개월 ~ 30개월 미만 91(34.73%) 

30개월 ~ 36개월 미만 112(42.75%) 

30세 이하 40(15.27%) 

31세 ~ 35세 125(47.71%) 

어머니 연령 36세 ~ 40세 78(29.77%) 

41세 이상 18(6.87%) 

결측치 1(0.38%) 

고졸이하 43(16.41%) 

2~3년제 전문대 학 졸업 56(21.37%) 

어머니 최종학력 4년제 대학교 졸업 100(38.17%) 

대학원 졸업 60(22.90%) 

결측치 3(1.15%) 

사무직 72(27.48%) 

전문직 48(18.32%) 

자영업 20(7.63%) 

기술·서비스직 및 기타 17(6.49%) 
어머니 직업 

학생 18(6.87%) 

전업주부 65(24.81%) 

기타 19(7.25%) 

결측치 3(1.15%) 

200만원미만 8(3.05%) 

200만원 ~ 400만원 71(27.10%) 

월 평균 가구소득 400만원 ~ 600만원 76(29.01%) 

600만원 이상 100(38.17%) 

결측치 7(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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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을 살펴보면 신체 반달은 "나는 우리 아 

이가 스마트기기를 사용함으로써, 시력이 떤 

어지지 않음까 걱정된디尸역재집)"와 같은 문항 

이, 사회 · 정서 반달은 "나는 우리 아이가 스 

마트기기를 사용함으로써, 표현력이 향상된다 

고 생각한다.”와 같은 문항이, 언어 · 인지 반 

달 문항은 "나는 우리 아이가 스마트기기를 

사용함으로써, 주의력과 집중력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댜“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문항 응답 

은 Lkert형 5집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신 

이 느끼는 정도에 따라 '전혀 고렇지 않다' 1 

집부터 ‘매우 고렇다' 5집까지로 접수화 한다. 

접수가 높음수록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어 

머니의 인식이 궁정적임을 의미한다. 측정도 

구의 신뢰도인 Cronbach's 는 신체 반달 0.76, 

사회 · 정서 반달 0.74, 언어 · 인지 반달 0.87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어 머 니 의 양육스트래 스는 Abidin(l995)이 

개방한 양육스트래스 척도의 축약형 (Parentmg 

Stress Index-Short Form{PSI-SF}）을 사용하여 측정 

하였댜 이 척도는 부모의 고통 12문항, 부모­

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12문항,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12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하위 

요인별 예시 문항을 살펴보면, 부모의 고통은 

“아이를 가진 이후로 새롭고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없었다.”와 같은 뭍항이, 부모­

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은 "우리 아이는 

기대했던 것보다 나에게 훨씬 덜 웃는다.”와 

같은 문항이,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은 "우리 

아이는 대부분의 아이들보다 좀 더 자주 울거 

나 까다롭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문항 웅 

답은 Lkert형 5집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 

신이 느끼는 정도에 따라 '전혀 고렇지 않다' 

1집부터 ‘매우 고렇다' 5집까지로 접수화 한 

댜 접수가 높음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래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인 Cronbach's 는 부모의 고통 0.83,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0.85,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0.86으로 나타났댜 

함께 사용 여부 

함께 사용 여부는 "자녀는 주로 누구와 함 

께 스마트기기를 사용합니까?”라는 문항을 사 

용하여 질문하였으며, (1) 혼자 (2) 부모 등의 

성 인과 함께 (3) 기타로 응답하였다. 기타로 

응답하는 경우에는 함께 사용하는 대상음 서 

술하도록 하였다. 불연속 변수인 본 응답은 

"혼자 사용한디-(0집)"， "성인과 함께 사용한다 

(1집)”로 더미 변수 처리하였다.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을 측정하기 위 

해 이경숙, 정석진과 김명식(2015)이 개방한 

영유아의 영상물 과몰입 척도를 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의 영상물 과몰입 척도 

를 스마트기기 상황에 맞게 모든 항목의 주어 

를 평상물’에서 '스마트기기'로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문항은 아동학 교수 1인과 아동학 박 

사과정 언구원 2인의 내용 타당도 검증을 받 

았댜 영유아의 영상물 과몰입 척도는 스마트 

기기 몰입과 행동화와 일상생활장애의 2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이 중 스마트기기 몰 

입과 행동화에 해당하는 5문항을 발췌하여 영 

유아가 스마트기기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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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대표적인 문항은 "스마 

트기기를 못 볼 경우 혹은 못 보게 할 경우 

심하게 저항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스마트 

기기를 더 많이 보려한다.” 등이 포함된다. 모 

든 문항은 예(1 집)’ 또는 '아니오(0집)’로 측정 

되어 총집의 범위는 0집에서 5집이며, 접수가 

높음수록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측정도구의 신뢰도인 

Cronbach's 는 0.68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본 조사를 통해 수집 된 자료는 SPSS와 

Mplus 프로고램을 사용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음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 

하였고,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적 합도는 , CFI(Comparative Fit Idex), TLI 

(Tuc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통해 평가하였댜 CFI, 

TLI는 .90 이상이 면 모형 적합도가 종다고 해 

석할 수 있으며, RMSEA는 .05 이하이면 종은 

적합도, .08 보다 작으면 괜찮은 적합도, .10 

이하이면 보통 적합도, .10 이상이면 바람직하 

지 않은 적 합도를 의 미 한디-(Browne & Cudeck, 

1993). 또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통해 스마트기기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과 어 

머니의 양육스트래스가 함께 사용여부를 통해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에 미치는 간접효 

과의 유의성음 검증하였다. 

m. 연구 결과 

내적합치도(Cronbach's )를 산출하였다. 또한 1.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 스마트기기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어머니의 양육스트래스 

및 함께 사용여부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각 측정 변인별로 기술통계치를 산출하 

였으며, 측정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시용-하여 스마 

트기기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과 어머니의 양 

본 연구에서 측정한 변인은 스마트기기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어머니의 양육스트래스, 

함께 사용여부,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 

이며 각 변인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와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 

디어표 2 찹조)． 먼저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스마트기기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육스트래스가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에 은 평균 2.44( = .55)이며 어머니의 양육스 

영향을 미치논 경로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잠재변인에 해당하는 스마트기기에 대한 어머 

니의 인식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측정 

모형의 적합성을 살펴보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연구 변인들 간의 경로를 

살펴보고자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모형의 

드레스논 평균 2.19( = .52)이었다. 더미변 

수인 함께 사용여부의 평균은 0.75( = .43) 

이었으며, 자녀인 영유아가 스마트기기를 주 

로 혼자 사용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24.8%( 

= 65), 부모 등 성 인과 함께 주로 사용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75.2%( = 197)이었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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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치 

1 

1. 스마트기기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02 

3. 함께 사용여부 -.25 

4.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 .09 

평균 2.44 

표준편차 .55 

범위 1-5 

왜도 -.13 

처口_亡L- -.63 

***p < .001 

가 응답한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의 평 

균은 1.75( = 1.54)이었댜 이는 총 5개의 

스마트기기 과몰입 증상 중 평균적으로 1.75 

개의 증상음 보인다고 응답하였음을 의미한다. 

스마트기기 과몰입 증상의 분포를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5개 

의 과몰입 증상음 모두 보이지 않는 영유아가 

27.5%( = 72), 1개 의 증상음 보인다고 응답 

한 경우가 24.8%( = 65), 2개의 증상이 

15.3%( = 40), 3개의 증상이 15.3%( 

40), 4개 의 증상이 12.2%( = 32), 5개 의 모든 

증상음 보인다고 응답한 경우가 5%( = 13) 

로 나타났댜 또한 측정변인들의 왜도는 -

1.17 - .61, 침도는 -.91 - .31로 나타나, 정규 

성 기준을 충족하였디-(West, Finch, & Curran, 

1995). 

다음으로 측정 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살펴 

보면, 스마트기기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은 함 

께 사용여부와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디{ 

*** 

2 3 4 

-.02 

*** 
-.28 

2.19 0.75 1.75 

.52 .43 1.54 

1-5 0-1 0-5 

.61 -1.17 .so 

-.91 -.63 .31 

= -.25, < .001). 이 는 스마트기 기 사용이 

자녀의 반달에 궁정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어머니일수록 자녀 혼자 스마트기기 

를 사용하게 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스마트기기 사용이 자녀의 반달에 부정 

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인식하는 어머니일 

수록 자녀가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때 부모가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어머니의 양 

육스트래스는 종속변인인 영유아의 스마트기 

기 과몰입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 .23, 

< .001). 이는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며 

경험하는 스트래스 수준이 높음수록 자녀인 

영유아가 스마트기기 과몰입 증상음 많이 가 

지게 됩음 의미한다. 함께 사용여부는 영유아 

의 스마트기기 과몰입과 부적 상관관계가 나 

타났다( = -.28, < .001). 이는 주로 혼자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영유아일수록 스마트 

기기 과몰입 증상을 많이 가지게 됨을 의미 

한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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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정 변인이 해당 잠재 변인의 개념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잠재 변인인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래스 3. 구조모형 분석 

의 측정모형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확인적 요 

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 27.157( =8),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과 

= 3.395, CFI = .961, TI」 = .926, 양육스트래스가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 

RMSEA = .096으로 수용 가능한 적합도 수준 에 미치는 영향에서 스마트기기의 함께 사용 

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 여부의 매개효과를 구조방정식음 통해 검증하 

이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은 .53-.93로, 모든 였다. 구조모형 분석에 앞서 사전 자료 분석 

측정 요인의 요인부하량은 .50이상으로 기준 결과 영유아의 성별에 따라 스마트기기 과몰 

음 총족하였다(Hair, Black, Babin, Anderson, & 입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최종 

Tatham, 2006). 또한 t값이 모두 유의하여, 측 분석 에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우선 연구모 

표 3.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잠재변인 관측변인 B S.E. 

__> 신체발달 1.00 .53 
스마트기기 시용에 대한 

사회정서발달 1.65 
*** 

__> .93 .33 5.07 
어머니의 인식 

__> 인지언어발달 1.46 .67 .23 6.44*** 

__> 고통 1.00 .56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__> 역기능적 의사소통 1.17 .83 .16 7.45 *** 

__> 까다로운 기질 1.44 .87 
*** 

.15 9.22 

***p < .001 

표 4. 구조모형 경로계수 

경로 B S.E. 

스마트기기 시용인식 __> 함께 사용여부 -.34 
*** 

-.27 .08 -4.18 

스마트기기 서용인식 --> 스마트기기 과몰입 -.11 -.02 .36 -.30 

양육스트레스 --> 함께 사용여부 -.02 -.02 .07 -.26 

양육스트레스 스마트기기 과몰입 .90 .22 
** 

.30 3.00 --> 

함께 사용여부 --> 스마트기기 과몰입 -.99 -,28*** .24 -4.24 

**p *** p < .01,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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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양육스트레스, 함께 사용여부 및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고몰입 간의 구조모형 
*** p < .01, p < .001 

형의 적합도를 확인해 본 결과 = 35.051 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 -.27, 

( = 16), = 2.191 , CFI = .964, TII = 

.938, RMSEA = .067로 나타나 양호한 적 합도 

를 보였다 다음으로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함께 

사용여부 및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 간 

의 경로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4와 그림 2 

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마트기기 사 

용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은 영유아의 스마트 

기기 과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 

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영유아의 스마 

트기기 과몰입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쳤디{ = .22, p < .01). 즉,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며 느끼는 스트레스가 쿵수록 영유아가 

스마트기기에 과몰입하는 경향이 더 컸다. 다 

음으로 어머니 요인이 스마트기기를 함께 사 

용하는지 여부를 통해 스마트기기 과몰입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과 관련하여,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이 함께 사용여부 

p < .001), 함께 사용여부가 영유아의 스마드 

기기 과몰입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쳤디〈 = 
-. 28, p < .001). 즉,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해 

어머니가 궁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을수록 

영유아는 스마트기기를 혼자 사용하였으며, 

스마트기기를 혼자 사용할수록 스마트기기에 

몰입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연결되었다. 반 

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함께 사용여부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어 

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함께 사용여부 및 영유 

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의 직접효과 및 간접 

효과를 나타낸 결과는 표 5에 제시 되어 있다. 

먼저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이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에 미치는 직 

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간접효과는 .08(p 

< .001)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스마트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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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함께 사용여부의 매개효과 검증 

95% CI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llCI UlCI 

스마트기기 사용인식 一

양육스트레스 一

스마트기기 과몰입 

스마트기기 과몰입 

-.02 

*** 
.22 

.08 *** .03 .12 

.01 -.15 .10 

*** p < .001 

사용에 대해 어머니가 궁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을 직접적으 

로 높이지는 않지만, 영유아 혼자 스마트기기 

를 사용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면서 간접적으 

로 스마트기기 과몰입을 증가시킴음 의미한다. 

이러한 매개효과의 유의성음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신뢰구간 95%를 

기준으로 간접효과를 검증하였음 때, 신뢰구 

간의 범위가 .03-.12로 0을 포함하지 않아 함 

께 시용여부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양육스 

트래스가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에 미치 

는 직접효과는 .22(p < ． 001)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간접효과는 유의 

하지 않았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래스는 

함께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스마트기기 과몰입 

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음 의미한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36개월 미만의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스마트기기에 대한 인식, 양육스 

트레스, 스마트기기 함께 사용여부 및 영유아 

의 스마트기기 과몰입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 

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스마 

트기기에 대한 인식 및 양육스트래스가 영유 

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에 미치는 직접적 영 

향과 스마트기기 함께 사용여부를 통해 미치 

는 간접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 

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 요인이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경로에서, 스마 

트기기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은 영유아의 스 

마트기기 과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았으며, 어머니의 양육스트래스만이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스 

트래스 수준이 높음수록 영유아기 자녀가 스 

마트기기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증상음 더 많 

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래스가 높음수록 자녀의 스 

마트기기 사용 시작 시기가 더 빠르며, 스마 

트기기 사용시간이 더 길다고 보고한 선행연 

구(김동희, 2014; 류미향, 2014)와 맥을 같이 

한댜 이는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며 스트래 

스를 경험할 때 스트데스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영유아가 쉽게 집중할 수 있는 스마트기 

기를 사용하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해 

석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를 달래줄 

효과적인 방법을 찾지 못해 힘든 경우나 자녀 

와 상호작용하기 지친 경우 베이비시터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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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으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또 다 

른 해석으로 양육스트래스가 높은 어머니의 

자녀가 스마트기기 과몰입에 취약한 심리정서 

적 특성음 지니고 있음 가능성음 제기해볼 수 

있댜 어머니의 양육스트래스로 인한 부정적 

양육태도는 영유아의 심리정서 반달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며, 여러 문제행동음 야기한다 

(김향, 이소은, 2014; 최미숙, 공진희, 박은영, 

2012). 박정아와 현은지-(2018)는 이러한 관집에 

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래스와 유아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간의 정적인 관계를 설명하였다. 

즉 어머니의 양육스트래스가 유아의 애착불안 

음 높이게 되고 불안한 유아는 결핍된 감정음 

보상반기 위해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 

모의 양육태도, 불안과 우울, 스마트폰 중독과 

의 관계를 살펴본 김대명과 조준수(2015)의 연 

구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중독과 

의 관계를 불안과 우울이 매개하는 것으로 확 

인되었댜 더 어린 영유아를 대상으로 양육스 

트래스와 스마트기기 과몰입의 관계에서 영유 

아의 심리정서적 요인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어서 추후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래스가 높음수록 영 

유아기 자녀가 스마트기기 과몰입 증상음 더 

많이 보인다는 본 연구 결과는 영유아기 자녀 

를 기르논 어머니가 자신의 양육스드레스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궁정적인 방법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 

요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현재 건강가정지 

원센터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양육스트레스 상담이 확대될 필요가 있 

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지역사회에 

서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서 전문상담가 

의 도움을 받아 양육의 어려움과 이를 해소하 

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상담함으로써 어머 

니 자신 뿐 아니라 자녀에게 미칠 수 있는 양 

육스트래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할 수 있 

음것이다. 

둘째, 어머니 요인이 스마트기기 함께 사용 

여부를 통해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경로에서, 스마트기기 사 

용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만이 함께 사용여부 

를 매개로 스마트기기 과몰입에 유의한 영향 

음 미쳤다. 즉 스마트기기 사용이 영유아의 

반달에 궁정적일 것이라고 인식하는 어머니일 

수록 자녀가 스마트기기를 혼자 사용하게 하 

며, 이는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으로 이 

어지는 것이다. 반대로,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사용에 부정적인 인식음 가진 어머니는 자녀 

가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때 함께함으로써 스 

마트기기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자녀를 보 

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스마트기기 

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이 자녀 혼자 스마트기 

기를 시용하게 할지, 아니면 부모와 함께 사 

용하게 할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미디어에 대한 부모의 인식이 가정 내 미디어 

환경음 결정한다고 본 선행연구(Cingel & 

Kcrcmar, 2013; Lauricella et al., 2015)와 맥을 같 

이 한나 기존의 선행언구논 아동이 미디어를 

얼마나 사용하는지에 대한 양적인 측면에 초 

점을 맞추어 부모의 인식 및 태도가 자녀의 

미디어 사용시간을 예측함을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결과는 부모의 인식이 자녀가 어떻게 

스마트기기를 사용-하게 하는지에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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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집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함께 사용여부와 영유아의 스 

마트기기 과몰입이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밝 

혔댜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가 스마트기기를 

혼자 사용하게 되면 부모와 함께 사용했음 때 

보다 스마트기기 과몰입 증상음 더 많이 보이 

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아동이 혼자서 미디 

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집을 강조한 미국소 

아과학회(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AAP, 

2018)의 가이드라인을 실증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며 자녀의 미디어 사용에 대한 부모의 

중재가 미디어의 부정적인 영향을 걸러주는 

방어기제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와 맥 

음 같이한디-(Collier et al., 2016; Nathanson & 

Yang, 2003). 영유아기 자녀가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동안 부모가 함께 함으로써 부모는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이나 내용 등을 제한 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자녀와 함께 스마트기기 

의 내용에 대해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댜 이러한 부모의 실제적인 행동 

이 영유아가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더라도 과몰 

입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음 것이다. 

본 연구에서 주목할 집은 스마트기기에 대 

한 어머니의 궁정적인 인식이 어머니의 실제 

행동음 통해 역설적이게도 자녀에게는 스마트 

기기 과몰입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집이다. 즉 스마트기기가 자녀의 

발달에 궁정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논 인식 

이 어머니로 하여금 자녀가 혼자 스마트기기 

를 사용하도록 허용하게 함으로써 자녀가 스 

마트기기에 과몰입 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댜 이와 같은 결과는 영유아기 자녀의 스마 

트기기 사용에 대한 부모교육이 필요함을 시 

사한댜 우선 스마트기기 사용이 아동의 신체, 

사회, 정서, 언어, 인지 반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안내해줄 필요가 있다. 특히 과도한 스 

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해 영유아기 아동 반달 

에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교 

육이 필수적이다. 또한 자녀의 스마트기기 사 

용이 과몰입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 

해 부모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부모 

역할의 실질적 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교 

육이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자녀가 스마 

트기기를 사용할 때 부모가 함께 함으로써 자 

녀의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기기 내용에 관해 자녀와 상호 

작용하는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 

이댜 

한편, 어 머니의 양육스트래스와 스마트기기 

과몰입의 관계에서 함께 시용C여부는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우울 수준이 

높은 어머니가 우울 수준이 낮은 어머니에 비 

해 자녀 혼자 텔래비전음 보게 하는 시간이 

더 길다는 결과를 보고한 선행 연구(Bank et al., 

2012)와는 차이를 보인다.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스트래스와 우울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음 가지나(임선아, 2018, Wilson & 

Durbin, 2010), 양육스트래스는 부모 역할을 수 

행하면서 경험하는 일상적인 스트래스(Abidin, 

1990)를 의미하는 반면, 우울은 슬픔, 좌절감, 

죄책갑, 무가치갑, 전망갑 등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동반하는 병리적인 개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Bank와 동료들의 연구에서 

는 산후우울증을 겪는 어머니와 일반 어머니 

를 비교한 연구였던 반면, 본 연구 대상 어머 

니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은 중간 정도로 높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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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편이었다. 두 연구에 찹여한 연구대상의 

스트래스 정도의 차이가 이와 같이 다른 결과 

를 야기 했음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양 

육스트래스 수준이 높은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를 통해 양육스트래스와 스마트기 

기 함께 시용여부의 관계를 재확인해 볼 필요 

가있댜 

이 연구의 제한집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은다음과같댜 

첫째, 본 연구 대상인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구 

체적으로 연구대상 영유아는 총 5개의 스마트 

기기 과몰입 증상 중 평균 1.75개의 증상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 중 27.5%에 해 

당하는 72명의 영유아는 스마트기기 과몰입 

증상음 보이지 않는 영유아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스마트기기 과몰입 증상음 가진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보다 심 

층적인 분석 및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수집한 영유아의 스마트기 

기 과몰입 자료는 부모의 보고로 측정되었다.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스마트기기 과몰입 

행동음 파악하기 위해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관찰하는 연구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 

는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 대상의 어머니 중 전업주부는 24.81%로 

다소 낮은 편이었으며, 최종학력이 4년제 대 

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가 61.07%로 놀은 편이 

었다 본 연구의 사전 자료 분석 결과 어머니 

의 연령, 학력, 직업 및 가구소득과 같은 일반 

적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어머니의 스 

마트기기에 대한 인식, 양육스트레스, 영유아 

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나 최종 분석에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 

댜 고러나 국외 선행연구(Rideout, 2011)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일수록 자녀에게 미디어 

를 보여주는 시간이 짧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 

된 만큼, 후속연구에서는 전업모와 취업모를 

비교하여 살펴보는 등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의 

영향을 함께 고려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댜 넷째, 본 연구의 자료는 어린이집의 만 

0-2세 영아반에 재원중인 아동의 어머니를 대 

상으로 수집하였는데, 이 중 24개월에서 36개 

월 사이에 해당하는 아동이 다수를 차지하여 

스마트기기 과몰입의 월령자를 살펴보기에 한 

게가 있었다. 영아기 특성상 월령에 따른 반 

달 차이가 크게 나타나기에, 스마트기기 과몰 

입의 양상 또한 월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것이라 예측해볼 수 있다. 후속연구 

에서는 월령에 따라 균등하게 표집을 실시함 

으로써 월령자를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댜 

이러한 제한집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 

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먼저, 영유아의 스마 

트기기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 시집에서,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의 관련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개입기제를 밝혔다는 집에서 실 

천적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영유아의 스마 

트기기 사용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어 

머니의 인지적, 심리적 요인을 파악하였다. 고 

중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인 양육스드레스가 

높을수록 영유아기 자녀가 스마트기기에 과몰 

입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밝혀, 스마트기기의 

부정적 영향력을 예방하기 위해 어머니의 양 

육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개입의 필요성을 제 

시하였다 또한 성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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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숙하게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영유아의 모 

습을 쉽게 볼 수 있는 오늘날, 함께 사용여부 

의 매개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영유아가 혼자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것의 위협성음 제기하 

였다는 집이 의미 있다. 나아가 어머니가 스 

마트기기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궁정적인 인식 

이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사용양상음 결정하여 

결과적으로 스마트기기 과몰입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이끌 수 있다는 집을 밝혔다. 이는 스 

마트기기가 영유아기 반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머니가 어떤 인식음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며, 나아가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사용 

시 부모를 비롯한 성인이 함께 하는 것이 필 

요함을 시사한댜 이와 같은 결과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고램 개 

반 및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 예방을 위 

한 중재프로고램 개방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 

로 환용될 수 있음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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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s among maternal perceptions, parenting stress and 

children's overindulgence in smart devices: 

The mediating role of co-use 

Ahn, Subin Hong, Yea-Ji Park, Young-ah Lee, Kangyi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smart devices become more widespread, young children can easily access these devices and become 

proficient us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ntributions of mothers' perceptions toward 

smart devices and parenting stress regarding their children's overindulgence in smart devices. Furthermore, 

this study explored the mediating role of parents' co-use of smart devices among these relationships. Our 

data were collected from 262 Korean mothers who had a child aged less than 36 months old who have 

ever used smart devices. Results from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indicated that maternal 

parentmg stress was directly related to children's overindulgence. Moreover, mothers' perceptions toward 

smart devices were indirectly related to children's overindulgence through co-use. In other words, mothers 

who have positive perceptions of smart devices are more likely to let their child use smart devices alone, 

which in turn is associated with children's overindulgence in smart devices. These findings suggest the 

importance of parental education about the consequences of smart devices use for young children and the 

roles of parents when their child uses such a devices. 

Keywords: overindulgence in smart 幽ices, perception toward smart 幽ices, parenting stress, co-use 


